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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

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

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

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

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

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

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

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

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

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

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

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

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

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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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

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

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

慕)” 경마에서 운남 시쐉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

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

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

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

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

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

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

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

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

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

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

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

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

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

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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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푸미족개황

푸미족은 우리 나라에서 유구한 력사와 오래된 문화를 갖고있는 민족의 하나

로서 력사적으로 “서번(西番)”“파저(巴苴)”라고 불리웠고 “푸잉미(普英米)”

“푸미르(普米日)”“페미(培米)”등으로 자칭하였으며 새중국이 건립된후 통일적으

로 푸미족으로 칭하였다. 그 명칭의 유래는 본 민족의 종교도템, 심미심리와 밀접

한 련관이 있다. 푸미족들은 자고로 “흰(白)”것을 선과 미로 간주하였다. “푸미

(普米)”에서 “푸”는 “흰”것을 뜻하고 “미”는 사람을 뜻하는바 “푸미”는 곧

“백인(白人)”을 가리킨다.

푸미족은 주요하게 운남성 서북부의 노강주(怒江州) 란평(兰坪)바이족푸미족

자치현, 려강시의 녕랑(宁蒗)이족자치현, 옥룡나시족자치현, 영승현과 디칭(迪庆)

장족자치주의 유서(维西)리수족자치현, 샹그릴라현 등지에 거주하고있으며 그외

사천성 서남부의 목리(木里), 염원(盐源), 구룡(九龙) 등 현에도 분포되여있다.

2000년 전국인구보편조사통계에 따르면 푸미족의 총인구는 3만여명이다.

푸미족은 고대의 저챵족(氐羌族)과 연원관계를 갖고있다. 본 민족의 전설과

력사문헌기재에 따르면 대략 선진(先秦)시기에 푸미족의 선조들은 오늘의 청해,

감숙과 사천의 접경지대에서 방목하면서 살아왔다. 후에 그들은 더욱 쾌적한 생존

의 락토를 찾아 양떼를 몰고 횡단산맥을 따라 점차 남방의 따뜻한 곳으로 천이하

였다. 13세기중엽에 일부 푸미족들은 원군(元军)에 징집되여 원세조 쿠비라이(忽

必烈)를 따라 운남에 진입하였다. 이때로부터 푸미족의 선조들은 점차적으로“물

과 풀을 따라 천이”하는 유목생활을 접고 광활한 횡단산구에 정착하여 농경생활

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천백년이 지나도록 푸미족들은 줄곧 북방을 그리워하였다. 따라서 오

늘에 이르러서도 푸미족의 생활풍습과 민족문화중에는 여전히 상고시기 유목민족

의 유풍(遗风)을 보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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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족은 고대 서북유목민족의 후예로서 그들의 생활속에서 수렵문화는 중요

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천지개벽에 관한 전설

전하는데 의하면 상고시기에는 만물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고 일월성신(日月

星辰)도 없었다. 지싸이지(吉赛叽)라는 젊은 사냥군이 있었는데 천신이 그를 파견

하여 천지개벽을 하게 하였다. 천지개벽을 하려면 우선 나쁜짓만 일삼는 고라니

(马鹿)를 소멸해야 했다.

고라니는 바람을 따라잡는 재능이 있고 단단한 뿔은 하늘을 찢을수 있으며

울부짖는 소리는 대지를 기울게 하고 인간세상을 천지를 분별할수 없게 만들

며 산천을 모호(模糊)하게 하였다. 사냥을 떠나기전에 지싸이지는 9층 하늘에서

9색 사냥개를 데려왔다. 9색 사냥개는 고라니의 발자국을 냄새맡으며 지싸이지

를 인도하여 산을 넘고 재를 지나 49일만에 거대한 자금삼나무(紫金杉树)아래서

고라니를 찾아내였다. 지싸이지는 활시위를 당겨 고라니를 쏴죽였다.

지싸이지가 칼을 휘둘러 고라니의 머리를 잘라내자 머리는 푸른 하늘로 변했

고 이발은 별로 변했으며 눈은 해와 달로 변하였다. 지싸이지가 고라니의 몸통을 가

르자 고라니의 심장과 간은 군산과 협곡으로 변했고 창자는 강과 도로로 변했으

며 골격은 지맥(地脉)으로 변했고 담은 무지개로 변했으며 피는 룡담호수와 바다

로 변했고 털은 초목으로 변했으며 가죽은 광활한 대지로 변했고 가죽의 반점은

가축떼로 변했으며 륵골은 량식창고로 변했고 뿔은 집의 기둥으로 변했으며 꼬리

는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청송으로 변하였다.

사냥군 지싸이지는 고라니를 소멸하고 천지의 질서를 회복하여 만물에 생기

를 부여하였고 인류에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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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달에 관한 전설

상고시기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없었고 대지에는 화초수목이 없었으며 세상

은 암흑천지였다. 바다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집에는 오

빠 넷과 녀동생만 있었다. 그들 다섯은 해해년년 암흑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어느해, 멀고먼 동방에서 갑자기 미약한 빛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

다. 원래 그것은 망망한 바다가의 한그루 소라나무(海螺树)가 꽃을 피운것이였

다. 신기한 소라나무는 만년에야 한번씩 꽃을 피우는데 꽃이 필 때는 밝은 금빛

을 뿌리고 꽃이 지면 빛도 사라진다.

이 미약한 빛은 암흑속의 오누이들에게 무한한 희열과 동경을 가져다주었다.

녀동생이 동방으로 가 금빛을 채집하여 암흑한 대지를 비추게 하자고 제의하였

다. 넷째와 녀동생은 형, 오빠들과 작별하고 금빛을 찾아 집을 나섰다.

오누이는 암흑속에서 기여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첩첩한 간난신고를 극

복하고 끝내 한 큰 산의 봉우리에 기여올랐다. 앞은 천길나락이여서 갈길이 없었

다. 바로 그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백발의 할머니가 그들앞에 나타났

다. 오누이가 이 길에 오른 목적을 알게 된 할머니는 그들의 끈질김에 감동되였

다. 할머니는 자기가 바로 암흑속의 인간세상에 빛을 가져다줄수 있는 사람을 찾

고있던중이라고 알려주면서 기왕 오누이가 이 임무를 맡기를 원하니 지금부터 오

빠는 낮에 대지를 비춰주고 녀동생은 밤에 대지를 비춰주라고 하였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녀동생이 급히 자기는 밤에 나오기가 무섭다고 말하였다. 그래

서 할머니는 그녀에게 낮에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녀동생은 또 자기는 낮에 나

오기가 부끄럽다고 말하였다. 할머니는 그녀를 위로해주며 말하였다. “너에게 자

수바늘 한봉지를 줄테니 누가 감히 너를 쳐다보면 자수바늘로 그 사람의 눈을

찔러라.”

할머니는 녀동생에게는 불을 한다발 주고 오빠에게는 은백색의 꽃 한송이를

주었다. 이때로부터 녀동생은 금빛찬란한 해가 되여 낮이면 나와 빛을 뿌렸는데

누가 감히 자기를 쳐다보면 자수바늘을 뿌려 그 사람의 눈을 찔러주었다. 그리고

오빠는 은빛으로 빛나는 달이 되여 밤이면 나와서 은빛을 뿌렸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게 되자 대지에도 낮과 밤이 있게 되였다. 따라서 점차적

으로 인간세상에 화초수목과 날짐승, 들짐승이 생겨나 대지는 생기로 차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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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족신화이야기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천신이 부여하였고 사람은 하늘에서

왔으며 지금 푸미사람의 몸에는 하늘신선의 피가 흐르고있다고 말한다. 푸미족남

성들은 자신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기를 좋아한다. 광대하고 심오한 하늘

은 푸미족들의 정신적고향이다.

푸미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1)

상고시기에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가는 곳마다 사품치는 홍수였다. 몇몇

세기가 지났을가, 물밑에서 큰 개구리 한마리가 생겨났는데 그 개구리가 물을 힘

껏 들이마시자 모든 홍수는 말라버렸다. 이때로부터 점차적으로 하늘이 생기고 땅

이 생기고 일월성신과 춘하추동 사계절이 생겼다.

또 몇몇 세기가 지났을가, 해의 아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방(九方)을 개천하

고 달의 딸이 힘을 들여 팔방을 벽지(辟地)하여 비로소 천지가 모습을 갖추었다.

천신이 보니 지상이 황량하고 인적이 없으므로 지상에 종자를 한줌 뿌렸다. 이때

로부터 대지에 사람이 생기고 만물이 생기고 생명이 생겼다.

그때의 푸미족은 동물과 별다른 구별이 없었다. 후에 개구리가 그들을 도와

지혜의 물을 마시게 해서야 그들은 점차적으로 총명해졌다. 그때의 푸미족은 바위

굴이나 나무굴에서 살았다. 후에 그들은 산개미들이 수목을 끌어다 굴을 짓고 산

비둘기들이 나무가지를 물어다 둥지를 트는것을 따라배워 목재와 풀로 집을 지

었다. 그때의 푸미족은 여전히 농사를 지을줄 모르고 야생과실을 채집하여 먹고살

았다. 그러다 흙을 파고 뚜지는 산쥐들이 그들에게 땅을 갈고 파종하는것을 배워

주었다. 그때의 푸미족은 입을 옷이 없어 나무잎이나 짐승가죽으로 몸을 가리웠

다. 그러다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는것으로 그들에게 실을 뽑고 천을 짜는것을 배

워주어 삼베, 양털로 옷을 짓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푸미족은 오산사해(五山四

海) 어디에서나 살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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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2)

사품치는 홍수가 물러간후 대지에는 총각 파숭지(巴松吉)만 남고 녀인은 없

었다. 파숭지는 산굴에 살면서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다. 해는 떴다가 지고 꽃은 피였다가 스러지는 사이 파숭지는 몹시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녀성동반자를 찾아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분담해주기를 얼마나 기대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세상에는 녀인이 없으니 어디가서 찾는단말인가? 태

양신이 그의 심사를 알고 천신 무둬딩파(木多丁巴)의 딸 뤄지두마(洛吉笃玛)를 속

세에 파견하여 파숭지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두 사람은 서로 사

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였다.

몇년이 지났다. 하지만 뤄지두마는 아이를 낳지 못해 부부는 몹시 불안해하

였다. 그들은 산에 오르고 바다를 누비며 아이를 낳게 할수 있는 약을 구하였다.

이 부부의 심사를 들보에 서식하고있는 박쥐가 낱낱이 들여다보았다. 박쥐는 하늘

에 날아올라 천신 무둬딩파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신이 말했다. “뤄지두

마는 속세에 가자마자 우리를 잊어버렸다. 만약 애가 생기면 더더욱 우리를 보러

오지 않을것이기때문에 그에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이라도 그녀가 인간

세상의 례물을 갖고 하늘에 올라와 우리를 만나주면 그녀에게 애 넷을 낳게 해줄

것이다.” 박쥐는 천신의 이 말을 부부에게 전해주었다. 하여 뤄지두마는 많은 례

물을 갖고 하늘에 올라가 사흘간 묵고 속세로 돌아왔다. 이듬해 그녀는 건실한 아

들을 낳았고 그후 3년간에 또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런데 아들 넷은 커서도 말을 할줄 몰라 이번에도 박쥐가 천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천신이 박쥐에게 말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길일을 택해

아이들에게 산에 올라 땔나무를 해오게 한후 사람을 파견해 말을 순무우밭으

로 몰아넣으면 아이들은 말을 할수 있게 된다.”

파숭지부부는 천신의 분부대로 하였다. 산에서 아들 넷은 말이 순무우를 뜯어

먹는것을 보고 몹시 조급해서 각각 한마디씩 웨쳤다.

맏이가 웨쳤다. “다니융마서(达尼永马舍).”(장어)

둘째가 웨쳤다. “광니넨궁주(光尼念共祖).”(푸미어)

셋째가 웨쳤다. “란니아컨카(冉尼阿肯卡).”(머쑤어)

넷째가 웨쳤다. “마자이츠만징(马在吃蔓菁).”(한어)

맏이, 둘째와 셋째가 웨친 말은 넷째가 웨친 말과 같은 뜻이였다. 이때로부

터 4형제의 후대들은 4개 민족 즉 장족, 푸미족, 나시족(머쑤인, 摩梭人), 한족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줄곧 형제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집식구처럼 서로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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